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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학대와 따돌림 피해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정적 반응 중 대표적인 것은 우울과 공격성이다. 

이러한 우울과 공격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학대와 따돌림의 경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경로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여 학

업성취와 문제해결능력 등의 매개변수를 투입한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에서 성별 

차이를 검증해 보았다.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자료와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와 문제해결능력은 경로모형에서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집단 분석결과, 학대

와 따돌림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따돌림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등 에서 성별 차이

가 나타났다. 공격성에 대한 영향 경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우울에 대한 영향 경로는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복지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

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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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가정 내 학대와 학교 내 따돌림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최근의 아동학대 실태조사(보건복지부․숙명여자대

학교 산학협력단, 2011)에 의하면 만 7-18세 아동청소년이 보고한 연간 아동학대 발

생률은 27.5%로 나타났다. 경미한 학대까지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기준에 의하면 

발생률이 60.3%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에서는 한해 

30%의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할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해 일부 주(州)는 ‘왕따 

방지법(anti-bullying law)’을 제정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급증하고 있는 학교 내 집단 

괴롭힘과 관련하여 이에 가담한 학생을 강제로 전학을 보내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담은 

‘왕따 폭력 방지법’이 마련될 전망이다(조선일보, 2012년 1월 12일). 

학대와 따돌림 피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정서로는 우울, 분노, 보복심, 좌절 등의 

부정적 정서가 대표적이다(이아영, 2011). 이때 분노 혹은 좌절은 타인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학대와 따돌림의 피해 경험은 청소년기 발달

상의 특성에 의해 전이된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전

이된 공격성은 불특정 대상에게 표출될 수 있다(Chermack et al., 1997). 청소년기의 

대인관계는 주로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고(정익중, 이지언, 2010)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

리 생리적 변화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특히 가정 내 학대와 학교 내 

집단따돌림의 심각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우울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Pranjic & Bajraktarevic, 2010; Chen & Hsi, 2011; 박종효, 2007; 전해숙, 2008). 

Barchia & Bussey(2010)는 따돌림을 당한 청소년이 고통의 신호로서 우울을 나타내며 

타인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 공격성도 유발된다고 하였다(Crapanzano 

et al., 2011; Lösel & Bender, 2011; Rueger et al., 2011).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청소년 역시 높은 수준의 우울과 공격성을 보이는데(김은경․이정숙, 2009) 학대와 

따돌림의 부정적 영향이 단기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 들어선 이후

의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alsma & Brown, 2008; 

McCarty et al., 2008; Ttofi et al., 2011; 전해숙, 2008). 

그러나 가정 내 학대와 학교 내 따돌림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모두 똑같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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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과 공격성을 보인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선행연구(Vranceanu et al., 2007; 

박종효, 2007; 김은경․이정숙, 2009; 홍영수, 2011)들은 성별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

는 보호요인에 따라 유발되는 우울과 공격성의 차이가 유의미함을 보고하고 있다(서미

정, 2009). 특히 문제해결능력은 개인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중요한 개인적 자원으로 

부족한 문제해결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쉽게 좌절을 경험하고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하상

훈, 2000). 또한 학교교육은 대부분 입시 위주로 진행되어 청소년들은 과도한 경쟁 속

에서 입시 경쟁의 부담과 공부에 대한 압박감 등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만

약 개인적 위험상황에서 학업성취가 높다면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

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이나 학업성취 수준은 사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개입방안도 다양하여 중요한 개입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우울은 여학생에게 많고 공격성은 남학생에게 많아 성별이 중요한 통제변수로 투입

되지만 우울과 공격성을 동시에 살펴보는 경로모형에서 성별 차이를 본격적으로 분석

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로모형 비교

를 통해 성별 차이를 탐색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학대와 따돌림이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경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성별 차이를 반영한 효과적

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대, 따돌림, 문제해결능력, 학업성취와 우울 간의 관계

우울은 청소년기에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Marcotte et al., 

2002). 성인의 우울증과 비교해 청소년의 우울증은 ‘위장된 우울증(masked depression)’

이라는 용어로 개념화 되는데 우울이 감추어진 형태로 나타나서 증상이 확연하게 드

러나지 않고 조기 발견이 어렵고 방치될 우려가 많다(Chiles et al., 1980).  

청소년기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와 친구요인을 들 수 

있다. 피학대 경험은 우울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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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사회적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Hoglund, 2007; Vranceanu et 

al., 2007; 배화옥, 2010). 청소년기 발달과정에서 또래관계 역시 매우 중요하며 따돌

림으로 인해 또래관계가 훼손될 경우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en & Hsi, 

2011). 이 시기의 학생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또래관계를 중요한 사회적 관

계의 축으로 여기며, 또래관계를 통해 필요한 의사소통기술과 갈등해결기술 등을 배

우게 된다(이정숙 외, 2007). 우울은 또래관계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또래관계의 질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우울을 낮게 경험하며(Ross et al., 2010; 

Nakamoto & Schwartz, 2011) 따돌림의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언경․홍세희, 2010; 김혜원, 2011).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있어 학업성취는 부모와 친구요인 이상으로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학업성취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데, 학업성취 수준이 상위나 중간집단보다 하위집단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Schwartz et al., 2008). 문제해결능력은 정신건강에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잠정적 대안들을 많이 산출하고 그 대안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택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김혜원, 2011). 문제해결능력과 우

울 사이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난 결과는(Barchia & Bussey, 2010) 우울한 

집단이 문제해결능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부정적 인지나 정서 때문에 문제해결능력의 

손상이 생기게 되며 우울 집단은 우울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적절한 수단들을 고안해 

내는 능력이 낮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학대, 따돌림, 문제해결능력, 학업성취와 공격성 간의 관계

공격성은 폭력, 파괴적 행동, 충동적 행동을 포함하며 분노, 적의, 증오, 불만 및 

원한 등에 의하여 타인과 자기 자신 또는 기타 대상에 대해 심한 손해, 상해,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말한다(이아영, 2011).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역할모델로

서 기능하여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므로 부모의 공격성 정도와 청소년의 공

격성 정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Larsen & Dehle, 2007). 부모의 공격성이 표출되

는 학대는 자녀의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2008). 또한 청소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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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회적 요인으로는 학교 내 또래관계를 들 수 있

다. 청소년기에는 환경적 요소의 영향이 커지게 되고, 특히 부모로부터 점차 독립하

면서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또래의 따돌림과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Coie 

et al., 1990; Parker & Asher, 1993)를 살펴볼 때, 또래로부터 수용도가 높은 학생은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에 비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리더십이 있으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는 반면,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또래에게 공격적(Dallape, 

2008; Pranjic & Bajraktarevic, 2010)이고 학업성취가 낮은 경향이 있다(McCarty et 

al., 2008). 독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따돌림 피해와 공격성의 종단적인 연구

(Lösel & Bender, 2011)에서도 따돌림 피해 학생의 5년 후 공격성을 측정한 결과, 공

격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는 청소년기의 학교적응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Chen, Rubin and Li(1997)의 종단연구에서 학업성취는 청소년

기 학생들의 공격성 및 파괴적 행동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욕

구좌절이론으로 해석한다면, 공격성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학업성취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파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의 부족은 또래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

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반응을 만들 수 있어 또래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타

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시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성향을 보인다(엄화윤 외, 2010). 

3. 성별 차이 

우울증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다는 결과는 수많은 역학연구를 통해 보고

되었는데 청소년기 우울 역시 15-18세에 여자 청소년들의 발병률이 급증하여(Twenge 

& Nolen-Hoeksema, 2002). 성인까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청소년기 우울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이정숙 외, 2007)도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2대 1 이상의 높은 성비를 보인다는 일

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학교생활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남학생은 학업과 친구요

인이 우울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여학생은 친구요인만이 우울과 높

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박기원, 2009).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두드러지는 우울 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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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청소년에게 달리 나타나며 그 관련 변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우울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Rueger et al., 2011)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돌림 피해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연구(김혜원, 2011)와 남학생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

문에 우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Crick & Grotpeter, 1995)가 공존하고 있

다. 따돌림이 노출되는 방식에 있어서의 남녀 성차의 연구(이춘재, 곽금주, 2000)를 

고려해 볼 때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더 복잡한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경향

성을 보이기 때문에 신체적 괴롭힘의 직접적 따돌림에 노출되는 반면, 여학생은 소문

을 통한 사회적 고립이나 고의적인 배척 형태인 간접적인 따돌림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rick & Bigbee, 1998). 

공격성의 성차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상반되는 결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현저하게 공격성이 높다는 사실이 지배적이다(이아영, 2011). 남학생은 주

로 직접적이고 외현적인 행동에 의한 공격(overt aggression)을 가하는 경향이 높고, 

여학생은 간접적이거나 관계적인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의 수준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Archer, 2004; Card et al., 2008).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을 표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Crick & Grotpeter; 1995; Crick & 

Bigbee, 1998). 하지만 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

다는 연구(Kerig, 1996)와 성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Moretti et al., 2006)가 공존하고 

있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감과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한 홍영수와 김동기(2011)는 남학생은 스트레스를 공격성으로 

직접 해소하는 반면, 여학생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자책함으로써 공

격성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따돌림 피해 시에 나타나는 공격성의 성별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았다. 남녀 모두 따돌림의 피해를 받으면 공격성이 유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의 성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장수정, 2004)에 따르면 고등학생

들의 문제해결능력은 성별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남학생의 문제지향성과 문제해

결기술은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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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발달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08년 구축된 한국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1)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연령

대별 발달 욕구와 양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이며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복지 상태를 

연령별, 계층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그러한 지표를 실증적

으로 제시한 기초자료이다. 실태조사에 포함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총 6,923가구 

중 12-18세의 청소년이 있는 2,306가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청소

년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대상 중 여자 청소

년은 1,159명(50.3%), 남자 청소년은 1,147명(49.7%)이었다. 분석대상자의 가구 특성

을 살펴보면, 1,376명(59.7%)이 일반가구 청소년, 130명(5.6%)이 차상위가구 청소년, 

800명(34.7%)이 기초생활보장가구 청소년이었다.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2세 12.4%, 13세 16.8%, 14세 16.2%, 15세 16.9%, 16세 16.6%, 17세 12.7%, 18세 

8.4%로 연령별로 고른 구성 비율을 보였다. 

2. 주요변수의 측정

1)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한 아동·청소년 행

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오경자 등(1998)이 번안한 척도 중 우

울에 해당되는 13문항을 사용하였다. 그 문항의 예로는 “외롭다고 불평한다”, “잘 운

다”,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등이 있으며 3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2 ‘그런 편이다’, 3 ‘자주 그렇다’)를 통해 측정된 점수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증 척도의 신뢰수 계수는 

.86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09)의 최종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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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오경자 등(1998)이 번안한 척도 중 

공격성에 해당되는 15문항을 사용하였다. 그 문항의 예로는 “말다툼을 자주한다”, 

“내 물건을 부순다”,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등이 있으며 3점 리커트 척도(1 ‘전

혀 아니다’, 2 ‘그런 편이다’, 3 ‘자주 그렇다’)를 통해 측정된 점수를 사용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공격성 척도의 신뢰수 계수는 .88

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 학대

학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발한 아동학대 문항을 사용하

였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

체적 학대는 “부모님이 나를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부모님의 발에 차이거

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았다” 등 5문항을 포함한다. 정서적 학대는 “내가 수치심이

나 모욕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등 3문항을 포함한다. 방임은 

“부모님이 외출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나 혼자 집을 본 적이 있다” 등의 7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학대 경험은 전혀 없었다(1점), 1년에 1-2번 정도(2점), 2-3개월에 1-2번 

정도(3점), 한 달에 1-2번 정도(4점), 일주일에 1-2번 정도(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

된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아동학대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73, .78, .70이었다.

4) 따돌림

집단따돌림을 측정하기 위하여 집단따돌림 피해 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른 아이들

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 “다른 아이

들이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등 4점 리커트 

척도의 6문항을 포함한다. 따돌림 피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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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합리적 문제해결방식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모은다” 등 4점 리커트척도의 6문항을 포함한다. 문제해결능력의 신뢰도 계수

는 .87이었다.

6) 학업성취

학업성취를 측정하기 위하여 청소년 자신이 보고한 국어, 영어, 수학, 기타 네 과목

의 현재 성적을 학업성취 변수로 활용하였다. 리커트 척도(매우 못함 1점 매우 잘함 

10점)를 통해 측정된 점수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는 .91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대와 따돌림이 우울과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성취의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Amos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절차는 측정모

형을 먼저 추정하고, 얻어진 측정모형을 활용하여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단계로 진행

되었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다중집단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때 모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근거로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는데, 표본의 영향

을 받지 않으며 모형의 간명성과 오류를 동시에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를 사용한다. 

χ은 표본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GFI와 RMSEA를 통한 모형평가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바람직한 지수로 권장

하고 있다(김계수,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CFI, TLI, GFI, RMSEA 등을 통해 모

형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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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측정모형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와 학교 내 따돌림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대와 따돌림이 문제해결능

력과 학업성취를 매개로 하여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이는 성별

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잠재변수를 규정

하기 위한 측정모형의 개발과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 또는 구조모형의 설정이 모두 포

함되며, 측정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

도는 χ2=583.827***(df=89), CFI = .965, TLI = .952, GFI = .969, RMSEA = .049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합한 수준으로 자

료에 잘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측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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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모형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학대, 따돌림, 문제해결능력, 

학업성취, 우울, 공격성의 관계구조를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

형의 적합도는 χ2 = 852.470***(df=90), CFI = .945, TLI = .927, NFI = .939, RMSEA 

= .061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의 기준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수준

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구조모형

학대, 따돌림, 우울 그리고 공격성 간의 관계가 매개변수들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

지 완전 매개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학대, 따돌림, 우울, 공격성으로의 직접경로가 포

함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가 높은지 살펴보았다. 직접경로가 포함되지 

않은 완전매개모형이 직접경로가 포함된 부분매개모형의 내포(nested)모형이기 때문에 

카이제곱 차이검정(chi-square difference test)을 통해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완전매개모형은 χ2(94)=1295.868,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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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모형은 χ2(90)=852.470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χ2(4)=443.398로 .001 유의수준

의 임계치인 13.277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두 모형의 적합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의 증가가 직접경로를 포함하여 

생긴 간명성 상실을 상쇄하고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직접경로가 포함된 부분매개모

형이 그렇지 않은 완전매개모형에 비해 자료에 대한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모형의 비교

모형 df NFI CFI TLI RMSEA

완전매개

모형

1295.

868
94 .908 .914 .890 .074

부분매개

모형
852.470 90 .939 .945 .927 .061

△χ2(4)=443.398***

 ***p<.001

  

부분매개모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학업성취=>우울 경로만 제외하고 모두 유

의미하였다. 매개변수를 포함한 연구모형에서 경로계수의 크기는 감소하였지만 여전

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학대와 따돌림이 매개변수에 의해서 완전

히 매개된다고 보기 어렵고, 학업성취나 문제해결능력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비슷하게 학대와 따돌림을 받는 경우라도 학업성취나 

문제해결능력에 따라 우울과 공격성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추정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학대와 따

돌림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은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고 저하된 문제해결능력은 우울

과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학대와 따돌림을 많이 경험한 청

소년은 학업성취가 떨어지고 저하된 학업성취는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높았지

만, 우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와 따돌림이 청소년기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 229 -

3.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 분석

다중집단 분석은 측정모형의 동일성, 구조모형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측정동일성 검증은 각 집단 간 요인계수 결과가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것이

며, 구조동일성 검증은 일련의 경로계수들에 대해 제약을 가한 후, 각 경로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검증하는 것이다(Kline, 2010).

1) 측정동일성 검증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남녀 두 집단 간 요인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하지 

않은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하고, 각 집단의 요인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제약모형으로 하여 두 모형간의 χ2 값의 차이와 적합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저모형과 제약모형의 χ2 값의 차이는 51.80(df=10)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임계치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 측정동일성은 성립되

지 않았다. 따라서 부분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계수 값을 살펴 본 결과 

남녀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따돌림에서 폭력따돌림으로 가는 요인계수, 공격

성에서 거부로 가는 요인계수, 공격성에서 내재로 가는 요인계수 순으로 요인계수 동

일성 제약을 풀어준 부분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는 <표 2>와 같이 CFI, TLI, RMSEA

의 값이 나빠지지 않았고, χ2 값의 차이(2.147)가 유의수준 .05의 임계치(14.067)보다 

작으므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부분 측정동일성 모형이 기각되지 않고 성립

되었다. 이는 구조동일성 검증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χ2 △χ2 df △df CFI TLI RMSEA
검증
결과

기저

모형

998

.722
- 180 - .942 .923 .044 -

완전측정

동일성 모형

100.

531

51.

808
190 10 .939 .923 .044 기각

부분측정

동일성 모형

100.

869
2.147 187 7 .942 .926 .044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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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χ2 df △df CFI TLI RMSEA
검증
결과

기저
모형

1000.
869

- 187 - .942 .926 .043 -

완전구조
동일성 모형

1032.
223

31.354 199 12 .941 .929 .043 기각

부분구조
동일성 모형

1002.
845

1.976 193 6 .942 .928 .043 성립

<표 3> 측정모형 요인계수의 성별 차이

요인계수 남학생 여학생

따돌림 => 폭력따돌림 .862***(.771) .488***(.350)

공격성 => 거부 1.637***(.807) 1.889***(.888)

공격성 => 내재 1.617***(.715) 1.745***(.719)

 ***p<.001, 괄호는 표준화계수

2) 구조동일성 검증

구조동일성 검증은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경로계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을 비교한다. 구조동일성의 기저모형은 각 남녀 집단 

간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하지 않은 모형이고, 제약모형은 남녀 집단 간 경로

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기저모형과 제약모형의 

χ2값의 차이(31.354)는 유의수준 .05의 임계치(21.026)를 초과하여 완전 구조동일성 

모형이 기각되었다. 

<표 4> 구조동일성 검증 결과

완전 구조동일성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부분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분 

구조동일성 검증은 잠재변수 간의 전체 경로계수를 남녀 집단별로 제약한 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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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풀어주면서 비교하였다. 학대=>공격성, 따돌림=>공격성, 따돌림=>우울, 학업성

취=>공격성, 따돌림=>학업성취, 학업성취=>우울의 경로계수의 제약을 풀어준 경우 

CFI, RMSEA 값의 변화가 없고 χ2 값의 증가분(1.976)이 유의수준 .05의 임계치

(12.592)를 초과하지 않아 부분 구조동일성이 성립되었다. 성별 차이가 나타난 주요 

변수의 경로계수는 <표 5>와 같다. 

<표 5> 구조모형 경로계수의 성별 차이

경로계수 남학생 여학생

따돌림 => 학업성취 -.405(-.292) -1.094***(-.750)

학업성취 => 우울 -.004(-.003) -.009***(-.016)

따돌림 => 우울 .246***(.136) .351***(.203)

따돌림 => 공격성 .143***(.138) .141***(.079)

학대 => 공격성 .378***(.411) .335***(.293)

학업성취 => 공격성 -.097***(-.018) -.089***(-.008)

 ***p<.001, 괄호는 표준화계수

구체적으로 남녀 집단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학대, 따돌림 그리고 학업성취가 공

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에서는 남녀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

한 따돌림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에서도 남녀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이 결과에서 남학생의 공격성 관련 경로계수는 여학생보다 높고, 여학생의 

우울 관련 경로계수는 남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성취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는 여학생이 학업성취가 낮아질수록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결

과와 상반되게 남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청소

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학업성취의 경우 남녀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학업성취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따돌림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따돌림을 받을수록 학업성취가 

낮아지는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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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가정 내 학대와 학교 내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 예방 및 피해 구

제가 동시에 필요한데 본 연구는 피해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를 살펴보

면서 학대와 따돌림의 피해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

대와 따돌림이 학업성취와 문제해결능력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기 우울과 공격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그 결과와 논의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와 따돌림이 학업성취와 문제해결능력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부모학대와 따돌림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은 학업성취와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고 저하된 문제해결능력은 우울과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수준의 학대와 따돌림을 받는 경우라도 학업성취나 문제해결

능력의 수준을 통해 우울과 공격성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학대나 따돌림 피해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를 점

검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정규 학교보건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운

영되어야 한다. 

둘째, 학대와 따돌림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따돌림이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에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영향력의 성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남녀 학생 모

두 경로에서 유의하였지만 공격성에 대한 영향경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우

울에 대한 영향경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자 청소

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은 우울을 보고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Twenge & 

Nolen-Hoeksema, 2002; Wade et al., 2002; 박기원, 2009)과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내향적 성향이고 남자는 외향적 성향이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 비해 공격 본

능을 표출하기가 어려우며, 억제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곽

금주․문은영, 1993). Levit(1991)의 연구 역시 남자 청소년은 외부로 향한 공격적인 

방어를, 여자 청소년은 자신의 내부로 향한 방어를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남학생은 

스트레스에 직면한 경우 대상에게 공격성을 가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반면, 

여학생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자책함으로써 낮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자기통제력의 매개변인을 통해 공격성이 표출된다고 한다(홍영수․김동기, 2011).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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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기 우울과 인지적 왜곡의 관계를 성별 차이로 분석한 선행연구(이희연, 2006)에

서도 부정적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인지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더욱 우울하다고 보는

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지적으로 더욱 취약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심각한 우울과 공격 성향을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현장의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별화 된 전략이 필요하다. 남학생은 공격성 

감소를 위한 개입을 선별하여 학대와 따돌림의 완화 중심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올바

르게 정립할 수 있는 가족단위의 집단상담과 부모교육, 또래 지지를 활용한 집단 프

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여학생은 우울 감소를 위한 개입을 선별하여 심리적 대

처요인인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개입 프로그램이 여학생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따돌림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학업성취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에서 성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따돌림을 받을수록 학업성취가 

낮아지는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학업성취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는 여학생만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을 뿐 

남학생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에 대해 집중적이고 빈번하고 친밀

한 관계를 추구하는 여학생은 따돌림을 받을 경우 심리적인 반응이 크며 이는 학업성

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여학생의 학업성취는 대인관계 및 정서

영역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으며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남학생은 직접적인 따돌림에 더 노출되는 반면, 여학생은 간접적인 따돌림에 더 많이 

노출된다(박기원, 2009; 김혜원, 2011; 권재기, 2011). 여학생의 간접적인 따돌림 피해

가 남학생의 직접적인 따돌림보다 더욱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Crick 

& Grotpeter, 1995)를 근거로 하여 따돌림과 학업성취의 경로에서 여학생만이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 여학생의 학업성취만 우울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의미는 Nolen-Hoeksema의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의 성차

에서 이론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유성진, 2010). 이론상으로 기질은 가치중립적인 것

이지만, 실제로는 적응에 더 유리한 기질 유형과 더 불리한 기질 유형이 존재한다(유

성진, 2010). 기질과 심리장애와의 관련성을 연구해 온 Cloninger(1987) 역시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에 더 불리하다고 하였으며, 여자 청소년이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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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다 사회적 민감성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오현숙, 2009). 따라서 여자 

청소년이 기질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에 더 불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간접적인 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여학생에게는 남학생과는 달리 차별적인 우울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부정적인 정서조절능력의 향상, 또래관계의 개선 및 강화, 또래관계 기술 

습득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학생만을 위한 차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따돌림은 여학생의 심각한 적응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Crick & Bigbee, 

1998). Schwartz et al.(2008)은 따돌림으로 인한 낮은 학업성취와 우울의 경로에서 

친구의 지지가 여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부모나 교사는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는 여학생을 위한 절친(친구) 만들기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요약하면 학대와 따돌림은 남녀 모두에게 우울과 공격성이라는 문제를 가져오지만 

남학생에게는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에 더 크게 작용하고 여학생에게는 우울에 이르는 

경로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대와 따돌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남녀 공통적인 요소가 반영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의 특

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학대와 따돌림의 피해를 경험한 경우 반드시 

우울과 공격성에 대한 사정이 필요하고 여학생에게는 특히 더 우울의 피해가 없는지, 

남학생에게는 공격성이 특히 더 발현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대와 

따돌림 피해를 당하면 남녀 모두 공히 치료가 필요하지만 여학생에게는 우울 관련 치

료프로그램을 좀 더 충실히 진행하고, 남학생에게는 공격성 관련 치료프로그램을 충

실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와 후속연구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매개변수로서 개인차원의 심리적 대처요인인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성취만 투입

하였다. 심리적 대처요인을 좀 더 다양하게 투입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매개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령이나 부모 양육태도 등과 같은 통제변수의 영향력

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횡단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변수들 간의 선후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

다. 본 연구에서 학대와 따돌림 간에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없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했지만 학대는 따돌림보다 선행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은 제한된 

대인관계기술로 인해 학교 내에서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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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동과 다르거나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따돌림을 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2008). 우울과 공격성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종단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

지막으로 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따돌림역시 직접적 따돌림, 간

접적 따돌림으로 구분하여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다면 우울과 

공격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더욱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정

보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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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Pathways from Child Abuse and School Bullying to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Adolescence : 

With a Special Focus on Differences in Gender 

Chung, Ick-Joong*·Lee, Ji-Yeon*

Child abuse by parents and school bullying by peers are increasingly 

recognized as serious problems internationally. Depression and aggression have 

been found to be the most common correlates of child abuse and school 

bullying. Understanding these processes is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programs to mitigate both depression and aggre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to assess the effects of problem‐solving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as mediators in the pathways from child abuse and school 

bullying to depression and aggression; and to assess the differences in gender in 

the pathway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roblem‐solving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are partially mediated in the pathways from abuse and 

bullying to depression and aggression. Second, the differences in gender are 

confirmed in multi‐group analysis. The path coefficients of abuse and bullying to 

aggression are higher for male students than for female students. In contrast, the 

path coefficient of bullying to depression is higher for female students than male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ost effective interventions will 

be those which are designed to reflect these differences in gender. 

Key Words : abuse, bullying, academic achievement, problem‐solving ability, 
depression, aggression, differences in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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